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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인아, 미안해]




​사상이나 이념, 신념을 막론하고 모두가 허탈할 일이었다. 모두가 분노할 일이었다. 피해자인 정인 양에 대한 잔혹한 이야기를 다시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기력과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뒤로 두기로 한다. 아마 정인 양 역시 그 서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한 사람이, 너무도 적은 날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보내다 숨졌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언제나 그렇듯 남은 이들은 남은 이들의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곳에서 고통 받은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이자 비슷한 처지의 이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는 정인 양의 양부모가 모자람 없는 죗값을 치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새로운 입법이라는 결론에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 정인 양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이 중 두 차례는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에 따른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였다. 하지만 결국 이것들로는 정인 양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늘어 2019년 기준 4만 건을 넘겼다. 그러나 이 수치보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동학대 범죄자들에게는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가 오리무중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들에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




답은 늘 어렵지 않다. 결국 상호부조와 공동육아의 확대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우리 스스로 실행할 직접행동에의 용기다. 이는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상을 이어나갈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발적인 사랑을 법으로 누군가에게 의무 지울 때, 사람들은 사랑에서 멀어지고 움츠러든다. 혹여나 정해진 것을 어겨 내게 불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망설임이 우리 주변의 다급한 목소리에 손길을 내밀기를 망설이게 한다.




우리 모두 이번 정인 양 사건에 분노하고 있다.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뒤늦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다급함을 모른 척하지 말자. 우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미처 못 보고 지나치지 말자. 자신이 아프고 억울하다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다시 끝없는 참회의 굴레를 뫼비우스의 띠처럼 걷게 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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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 하등 없는 핑퐁]




의회민주주의 아래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삼권분립’ 체제가 완전히 분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려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혹자는 말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있는 ‘사면권’이란, 곧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거나, 행정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한다거나. 그러나 우리는 의문을 가진다. 대통령이 애초에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대체 ‘왜’ 인민을 가두고 사면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우리 아나키스트 연대는 소위 말하는 ‘사면’과 사면할 대상이 존재하는 ‘교도소’의 존재, 그리고 ‘교도소’에 인민을 쳐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법부’와 ‘경찰’의 존재를 부정한다. 왜? 그들은 인민의 그 어떤 동의도, 그 어떤 합의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인민을 사로잡고 감옥에 쳐넣기 때문이다. 수많은 노동계급이 그렇게 희생되었고, 합법적 권한 행사라는 명목 아래에 많은 인민대중이 권력에 의해 죽어나갔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변명은 고작 ‘국민이 건네준 권력’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건네준 권력이라고? 4년에서 5년에 한 번 있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권력을 행사하는 그 치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인민의 동의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인가? 파쇼의 후예이자 이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던 마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그 누구보다도 열렬히 사용하며 자본을 긁어모으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던 인간을 인민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누구인가? 그래놓고 인민의 압도적인 불만에 꼬리를 내리고 겨우 요식행위로 형식적 절차를 거쳐 교도소에 넣은 뒤에, ‘통합’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니. 웃기는 일이다. 거기에 동의하는 정치집단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자본에 복무하는 것이지, 인민대중은 안전에도 없는 것이다.




그 모든 정치집단, 그 모든 의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은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음이 이번 사면과 관련된 거대정당들의 핑퐁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진정한 변혁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그 누구에게 권력을 건네주어 그 누군가가 어떠한 인민을 사면해주거나 벌하는 것이 아닌, 인민이 직접 힘을 행사하여 파쇼와 부르주아를 격멸할 것을 주장한다. 그것이 바로 직접행동이고, 그것이 바로 사회혁명이 아니겠는가.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077600001?input=1195m




      

    

  